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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덧 봄의 문턱에 서서, 담장 밑 홀연히 피어나는 민들레처럼 우리 아이들

의 꿈과 소망이 피어나길 기대하며 ‘민들레 합창’이란 이름으로 발표회 및 후원

의 밤 행사를 가졌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들 80여명이 겨울방학 동안 익힌 합창, 율동, 연극, 연주, 난

타공연, 수화, 카드섹션, 퍼포먼스 등 열심히 노력한 만큼 재능을 뽐내는 시간이

었습니다. 공연이 처음이라 연습하는 동안 힘들었지만, 걱정과 달리 우리 아이

들은 실전에 강한 무대체질이었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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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문제는 ‘초청공연’팀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지막까지 알아보았

으나 여의치 않아 공연 팀은 없는 것으로 아쉬워했었는데, 마침 복사골 신문(2월 

21일자)을 보는 순간,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사사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어린이나, 소외받는 아동들을 위해 무료

공연으로 사랑을 전하고 있는 통기타 모임으로 경인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직

장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날 약속도 미룬 채, 공연시간이 촉박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승낙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두 기뻐했습니다.  

  

  처음 보는 기타공연에 어린이와 어른들 모두 즐거워하며, 기타의 선율에 하나

가 되었습니다. “뜸북 뜸북 뜸북새~~” 몇 곡의 동요가 울려 퍼질 때, 추억의 순

간을 더듬는 어른들의 미소가 여유로웠습니다.  

  

  이렇게 민들레 합창의 공연을 위해 바쁜 일정 미루고 연주를 해주신 것도 감사

한 일인데,또한,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쌀 100kg과 문화상품권, 그리

고 자매결연을 제안해 좋은 일에 함께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쌓아놓은 쌀을 보

기만 해도 배가 부릅니다. 어느 땐 쌀이 없어 발을 동동구르기도 했었는데... 우

리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밥으로 ‘밥퍼사랑’을 대신 전하겠습니다.  

  

  86만의 신문, 복사골신문은 이런 미담사례를 통하여, 사랑의 연결고리가 되고, 

나눔과 섬김으로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을 찾아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통

로가 되었습니다. 진실된 기사 내용은 사람의 마음을 통하게 하고, 어느 분야에

서건 자신이 할 수 있는 봉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다시한번, 기타선율에 사랑을 듬뿍 싣고 달려온 ‘사사모’ 여러분께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향해 달릴 수 있도록 우리 어른

들이 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자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부천시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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